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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5. 22.(월)  배포 즉시

위험성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중 · 소규모 사업장의 
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5.22.(월) 한겨레, “단순해진 ‘산업 위험성평가’...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

논란” 기사 중 이번에 유해 · 위험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
체크리스트법과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해 무용
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보도함

2. 설명내용
□ 종전의 위험성평가는 ‘위험의 빈도(발생 가능성)와 강도(중대성)’를 

반드시 숫자로 계산 · 추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복잡하고 어려웠음
□ 앞으로는 반드시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법, 

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간의 산업재해 사례, 
근로자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에 따라 
위험성을 ‘유무’ 또는 ‘수준’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

     * 기존의 유해‧위험요인 위험성을 추정하는 절차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는 
과정에서 위험성을 결정하는 단계에 포함되는 것임

 ㅇ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내실있게 실시되면서도 더욱 
활성화될 것임

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 장 금정수 (044-202-8920)

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아 (044-202-8923)

    

http://www.korea.kr

